
17일본

콘텐츠

산업동향

Content Industry
Trend of Japan

vo
l



- 1 -

                                                                    2019. 9. 

한국콘텐츠진흥원

일본비즈니스센터

구분(장르) 제    목 Key Word

심층이슈

『일본 한국 콘텐츠 사업자 간담회』『일본 한국 콘텐츠 사업자 간담회』『일본 한국 콘텐츠 사업자 간담회』

⇒일본에서 일고 있는 한국 드라마 리메이크 붐의 환경
적 요인과 함께 양국 콘텐츠 시장의 구조 변화 등 본
질적인 부분에 대해 비즈니스 최전선에서 활약하고 
있는 전문가의 목소리를 통해 살펴보고자 함

 

일본, 한류, 

리메이크, 드

라마, 미생, 

굿닥터, 시그

널, 방송

먼

슬

리

단

신

국제
전략특구 내에서 유학생 비자 발급 규제 완화, 외국인  

  유학생 창업 지원
19.09.02

IT 리걸테크 개인사업자에게로 확장 보급 19.09.02

금융 일본 금융청, 블록체인의 국제 규정 마련에 적극적 19.09.06

일본 콘텐츠산업동향
CONTENT INDUSTRY TREND OF JAPAN 2019년 17호 



일본 콘텐츠산업동향 (2019년 17호)

- 2 -

『일본 한국콘텐츠 사업자 간담회』

 작성취지

    - 일본에서 일고 있는 한국 드라마 리메이크 붐의 환경적 요인과 함께 양국 콘텐

츠 시장의 구조 변화 등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 비즈니스 최전선에서 활약하고 

있는 전문가의 목소리를 통해 살펴보고자 함

 작성순서

   - 1. 좌담회 개요 및 취지

      1) 좌담회 개요

      2) 좌담회 취지 및 내용 개관

   - 2. 좌담회 내용

      1) 좌담회 질의응답

 1. 좌담회 개요 및 취지

  1. 좌담회 개요 

 ╶ 개 최 일: 2019년 5월 14일(화), 17:00~18:00

 ╶ 개최장소: 도쿄 코리아센터 6층 한류쇼룸

 ╶ 초 청 자: 쿠보타 사토시 프로듀서(후지TV)

 ╶ 진    행: 이홍천 대표(일반사단법인 콘텐츠미디어포럼)

 ╶ 참 석 자: 니시오카 요코 교수(고마자와 대학), 조장은 박사(도쿄대학), 이원경 박사

(죠지대학), 구와하타 유카(프리라이터, 한일번역가), 김상현 박사(와세다대학), 김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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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박사(히토츠바시대학), 황선혜 센터장(한국콘텐츠진흥원 일본비즈니스센터), 이하 

질문자 명을 밝히지 않고 질문으로 표기)

 ╶ 기록 및 작성: 일반사단법인 콘텐츠미디어포럼(CMF)

 

 2. 좌담회 취지 및 내용 개관

 리메이크 붐의 도래

 ╶ 최근 들어 ‘굿 닥터’, ‘시그널’, ‘세븐데이즈’, ‘미생’ 등 한국 드라마를 리메이크

한 드라마가 크게 늘어나고 있음

 ╶ 현재 일본에서 일고 있는 한국 드라마 리메이크 붐의 환경적 요인과 함께 양국 콘

텐츠 시장의 구조 변화 등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 비즈니스 최전선에서 활약하고 있

는 전문가의 목소리를 통해 살펴보고자 함

 ╶ 한일 양국의 드라마 리메이크 비즈니스의 최전선에서 활약하고 있는 개척자 가운데 

한 사람을 꼽으라면 단연 후지TV 쿠보타 사토시(久保田哲史, 1969년생 51세) PD임

 ╶ 쿠보타 PD는 리메이크를 통한 한국 드라마 IP 비즈니스에 공헌했고, 시그널, 미생, 

굿 닥터 등을 일본에서 리메이크해서 한국 드라마 붐을 재현하는데 크게 기여하는 

등 양국의 드라마 리메이크를 통한 문화 교류를 촉진시킨 활동이 평가되어 2018년 

한국콘텐츠진흥원 일본비즈니스센터가 수상하는 KoCoLo Awards를 수상하기도 했음

❙그림 1❙ 한국판 드라마 미생

 

※출처: tvN 홈페이지 http://program.tving.com/tvn/misaeng/

 ❙그림 2❙ 일본에서 리메이크된 시그널(좌), 굿닥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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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후지테레비 홈페이지 https://www.ktv.jp/signal/index.html

 ╶ 현재는 통합 사업국 콘텐츠 사업센터 콘텐츠 사업실 부장으로 재직하면서 후지 텔

레비전의 드라마의 해외 사업 부문을 총괄하고 있음. 이 밖에도 국제공동제작과 리

메이크권 판매 구입도 담당하고 있음

 ╶ 1995년 입사 이래 2000년 감독 데뷔, 2002년에는 영화감독, 2005년에는 연극 감독으

로 데뷔하는 등 다방면에서 활약하고 있음 

 ╶ 2019년에만 5편 이상의 한국 드라마 리메이크를 진두지휘했고 51편의 일본 드라마

를 한국에 소개하는 등 한일 드라마 리메이크 비즈니스 업계의 산증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님

 ╶ 한일 관계가 경직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에서 한국 드라마의 리메이크가 증가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쿠보타 PD는 한국 드라마의 수준이 질적으로 향상된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설명함

╶ 초기의 한류 드라마 붐은 일본 방송계가 시청률이 나오지 않아서 제작을 꺼려 했던 

멜로드라마의 공백을 한국 드라마가 메워주는 역할을 했음. 즉, 러브 스토리를 원하는 

시청자의 수요를 충족시켜 주는 저렴한 콘텐츠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이 그의 평가임

 ╶ 그렇지만 최근 일고 있는 리메이크 붐은 그때와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이 쿠보타 씨

의 설명임. 최근의 리메이크 작품은 러브스토리가 그다지 많지 않고 수사 드라마, 의

학 드라마, 서스펜스 등 일본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장르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즉, 2000년대 초의 한류 붐이 소수의 콘텐츠 수요를 충족시켜 준 것이라면 최근의 

리메이크 붐은 일본 콘텐츠의 주류 장르로서 한국 드라마가 자리 잡게 되었다는 것

을 의미함

 ╶ 2012년 이후 한일 관계가 나빠지면서 지상파가 한류 드라마의 편성을 줄였음. 그럴 

수 있었던 것은 방송사의 시청률과 경영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기 때문임. 만약 

한류 드라마가 두 자리 이상의 시청률을 기록했다면 혐한 시위가 벌어지더라도 드

라마 편성을 바꾸기는 쉽지 않았을 것임 

 ╶ 이번 리메이크 붐의 배경에는 드라마 제작 담당자들 간의 교류가 존재함.  국제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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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담당자보다 직접 드라마를 제작하는 당사자가 리메이크를 제안할 때 실현 가능

성이 더 높다는 평이 지배적임

 ╶ 최근의 리메이크 붐은 당사자 간 교류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계기가 되었음. 또 좋

은 스토리와 탄탄한 각본이 뒷받침된다면 한일 관계의 부침과 상관없이 비즈니스가 

이뤄질 수 있다는 것도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었음

 2. 좌담회 내용

  1. 좌담회 질의응답

 ╶ 질 문 1: 최근 일본에서 한국의 웹툰 미생이 리메이크되었다. 애니메이션과 만화왕

국 일본에서 새로운 장르인 한국의 웹툰이 일본에서 드라마로 리메이크 된 것은 이

례적인 일이다.  오늘은 한국 드라마의 리메이크, IP 비즈니스의 최전선에서 활약하

고 있는 후지 TV의 쿠보타 PD를 초청해 이야기를 들어본다. 큰 질문으로는 리메이

크를 포함한 IP비즈니스의 성공을 제2의 한류 드라마 붐이라고 할 수 있는가? 아니

면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한가? 이와 관련해 한류 비즈니스를 진행하면서 접한 다양

한 에피소드와 함께 들려주면 감사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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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좌담회 모습

 쿠보타 PD는 한일 간에 리메이크 드라마가 늘어나려면 현장에 있는 제작진들이 더 많이 교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리메이크 드라마는 제작 현장의 의견이 반영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사진 왼쪽).  

※출처: 일본 한국 콘텐츠 사업자 간담회 보고서, 한국 콘텐츠 진흥원, 2019

 ╶ 쿠보타: 먼저 내가 해외 사업을 담당하게 된 경위를 간단히 소개하겠다. 중국의 한 

제작회사 사장님이 내 작품이 매우 마음 든다며 중국과 공동제작을 제안했다. 오랫

동안 드라마 제작을 하다 보니 국제공동제작 등 새로운 환경, 새로운 단계에 도전해 

보고 싶다는 욕구가 생겼다. 중국 제작회사 사장님과의 인연을 계기로 중국 비즈니

스를 담당하게 되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해외 드라마 관련 안건을 총괄하게 되었다. 

      내가 해외 업무를 담당했을 때는 중국 관광객이 일본에서 싹쓸이 관광을 하던 시

기와 맞물려서 비즈니스가 잘 되었다. 한국은 지상파와 연계해서 공동 제작도 하고 

있었지만 드라마는 아직 넘어야 할 벽이 많았다. 한국을 담당한 전임자들은 모두 한

국어가 유창한 분들이었지만 판매 실적은 2,3편에 불과했다. 그런데 나는 5년 동안 

21편을 판매했다. 내가 뭔가 특별한 것을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단 제작 분야

의 PD들과 친분을 많이 맺은 것이 도움이 됐다고 생각한다. 리메이크는 누구보다 

제작하는 사람들이 최종적으로 결정하기 때문이다.

      한국과는 주로 국제 업무 담당자와 교류를 하지만 제작 현장에 있는 분들과도 많

은 시간을 들여 교류하며 연결고리를 유지하고 있다. 그중에는 드라마 제작 책임자

도 있다. 최근 한국 드라마의 일본 리메이크가 늘어난 것은 갑자기 한국 드라마가 



일본 콘텐츠산업동향 (2019년 17호)

- 7 -

재미있어져서 그런 것이 아니다. 지금까지도 한국 드라마는 재미있는 작품이 많았

다. 그런데 제작 담당 간부에게 리메이크를 제안하는 사람이 없었다. 

      2005년 즈음부터 한국 드라마는 스토리, 장르에서 일본과 거의 비슷한 수준에 올

랐다. 하루 3~4시간씩 한국 드라마를 방영하던 2005년 이후의 발전은 놀라울 정도

다. 일본은 러브 스토리 드라마를 제작하지 않았다. 시청률을 의식해 의학, 서스펜

스, 사건 드라마와 같은 15%~20%의 시청률이 나오는 테마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빈자리를 파고든 것이 한류 드라마다. 이런 현상은 영화에서도 나타나는데 러

브 스토리를 다룬 한국 영화를 많이 상영하고 있다. 이런 일본의 특성으로 인해 많

은 팬층이 러브 스토리를 다룬 한류 드라마로 흘러가게 된 것이다.

      또 다른 이유는 한류 배우들의 서비스 정신이다. 확실한 서비스로 일본 팬들의 마

음을 사로잡고 있다. 지금의 한류 드라마는 창작성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질적인 면

에서도 일본을 앞서가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1차 한류 붐에서 끝나지 않을까 예상했

었다. 왜냐하면 한국 드라마는 섬세함에서 리얼리티가 부족하고 지나치게 판타지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국의 각본가는 비현실적인 판타지로 상상할 수 있는 다양한 스토리를 

장편으로 만들어 내는 데 뛰어난 능력이 있다. 이처럼 한류 드라마는 각본가의 역할

이 중요했다고 생각한다. SKY 캐슬은 러브 스토리가 없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성

공했다. 드라마 미생도 상당한 의미를 지닌 작품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원작이 있으

면 드라마를 만들기 쉽지만, 연달아 좋은 각본을 내놓기는 쉽지 않다. 

      그런 점에 비추어보면 일본은 원작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 또, 소설보다 만화 쪽

의 비중이 높은 특징이 있다. 그런데 외국과 비교하면 일본 만화는 유치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생각이 든다. 

      지금 한국의 드라마 제작 현장과 제작자들을 보면 할리우드를 뛰어넘겠다는 저돌

적인 도전 정신으로 뭉쳐있다는 인상을 받는다. 한국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점은 

현지의 비즈니스 업계를 자력으로 비집고 들어가 정착했다는 것이다. 일본 드라마 

전차남(電車男)의 미국 판을 제작할 수 있도록 연결시켜 준 것은 한국계 미국인이다. 

      또 제작 환경이 다르다는 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에 

케이블 TV와 종합편성 채널이 생긴 것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 편성비 이외에 

1차 방송 이후의 매니지먼트와 해외 배급까지 생각한 수익 창출 모델을 생각하고 

있다는 점은 일본에서 찾아볼 수 없는 부분이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한국은 일본에 

비해 5~10년 정도 앞서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의 변화에 대해 한 가지 경험을 소개하겠다. 2년 전에 서울에서 강연을 한 적이 

있다. 미국의 유명 드라마 제작진도 참석했다. 행사를 마친 후 회식 자리에서 한국 측 

제작 관계자들이 미국인 프로듀서를 둘러싸고 미국의 스튜디오 제작방법 등에 대해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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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히 물어보고 있었다. 최근에 보니까 한국의 제작 능력이 상당히 높아져 있었다. 

      이를 야구에 비유해 한국과 일본의 차이점을 소개해 보겠다. 투수를 예로 들면, 

일본 야구는 변화구나 제구력 등을 중시하는 독특한 문화를 형성하고 있다. 타자로

는 이치로와 같은 대단한 천재를 배출하기도 했다. 그런데 한국 야구는 메이저리그

와 비슷하다. 변화구는 그다지 대단한 것 같지 않으나 스피드가 뛰어나다. 타자 이

대호는 미국에서도 인정받을 정도로 파워풀한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다. 한국 야구는 

전체를 보면 정교하지 않으나, 개개인의 능력을 보면 뛰어난 선수가 적지 않다. 일

본은 개성을 살리기보다는 조직적으로 완성도를 높이는 방향을 취하고 있다.

      스포츠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야구는 일본이 한국을 앞서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이 

일본과 같은 야구를 배운다면 수준이 더 높아질 텐데 왜 그렇게 하지 않을까 의아

스럽다. 왜 좀 더 수비 연습을 하지 않을까? 왜 변화구를 더 연습하지 않을까라는 

의문을 가지게 된다. 

      한국 야구를 보면 치고, 빠른 공을 던지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플레이를 한다. 자

칫 단순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한국 야구가 매력적이고 보는 사람에게 재미를 선사

하는 부분이다. 바로 이 점이 일본과 다른 점이다.

      일본은 섬나라이기는 하지만 양질의 문화를 독자적으로 생산하고 있다. 넷플릭스

에서 방영 중인 곤도 마리에의 프로그램이 인기를 얻고 있는 것도 한 예이다. 정리 

정돈이라는 테마가 그렇게 성공하리라고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정리 정

돈을 철저하게 생각하는 것은 일본 특유의 문화라고 생각한다. 한국은 국내에서 투

자를 전부 회수할 수 있는 비즈니스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유형의 콘텐츠를 

만들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한국은 아시아적인 느낌을 살리면서도 세계적으로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작품을 일

본보다 한발 앞서 시도하고 성공을 이뤄냈다. 세계적으로 소프 오페라(Soap Opera)의 

수요를 한국 드라마가 충족시켜주고 있다. 이 때문에 외국 자본이 들어오는 구조가 

만들어졌다. 자본의 유입은 미스터 션샤인, 도깨비, 킹덤 같은 드라마가 넷플렉스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이런 성공 뒤에는 좋은 각본과 각본가가 있

었다. 앞서 언급한 3개 드라마의 작품은 질투를 느낄 정도로 각본이 좋다. 

      한국은 먼저 영화로 일본에 진출했다. 당시 쉬리는 재미는 있었지만 한국 영화의 

붐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그 후에 JSA 등 몇 편의 한국 영화가 공개되었지만 크게 

관심을 끌지는 못했다. 

      일본은 여전히 아시아에서 콘텐츠 선진국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20년 전에는 그런 

경향이 더욱 강했을 것이다. 아시아 콘텐츠 가운데 재미있다고 인정하는 작품은 성

룡이 주연한 코믹한 홍콩 영화 정도였다.

      2000년 이후, 먼저 우수한 한국 영화가 일본에 진출하면서 한국 영상에 대한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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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이 사라졌고, 그런 상황에서 한국 드라마가 2000년 이후 일본의 연애 드라마 공백

기를 철저하게 공략하면서 시장을 확보했다. 이런 틈새를 비집고 들어와 팬 관리와 

패키지를 선보이며 상당한 이익을 얻었다.

      현재 중국 시장이 닫혀 있어 한국 드라마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놀라운 점은 이

런 상황에서 일본 같으면 제작비를 줄이겠지만, 한국의 콘텐츠 제작자들은 과감하게 

투자를 늘렸다. 대표적인 것이 CJ다. 적자를 감내하면서 투자를 늘이는 것은 일본에

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현재 웹툰을 포함해 다양한 장르가 등장해 이런 어려움

을 극복하고 있다. 불황이 끝날 때쯤에 넷플렉스가 등장했다. 최근 한국 드라마가 

일본에 많이 들어와 있는데 지금의 한국 드라마가 진짜 한류 콘텐츠라고 생각한다.  

  지금까지는 일본 드라마에 없는 부분을 한국 드라마가 채워주었을 뿐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콘텐츠로서 재미를 인정받고 있다. 그래서 나는 최근의 드라마가 진짜 한류라

고 생각한다. 한국이 대단한 것은 일본으로부터 콘텐츠 비즈니스에 대해 배울 것이 없

을 것 같은데 일본의 콘텐츠에서 배우려고 한다. 이 점은 일본도 배워야 할 부분이다.

 ╶ 질문 2: 쿠보타PD가 일본에서 다양한 한국 드라마의 리메이크를 성공시켰는데 그 

비결을 무엇인지? 또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일본 사회의 환경과 새로운 트렌드는 어

떤 것이 있는가?

 ╶ 쿠보타: 후지TV의 드라마 4~5편을 한국에서 방영했다. 한국에서 후지 TV의 드라마

가 한 해에 5편이나 리메이크 되고 방송되었다는 것은 쾌거라고 생각한다. 일본 드

라마가 한국에서 방영되게 된 것은 한국의 제작진과 인간관계가 구축되었기 때문이

다. 게다가 한국에서 채널이 늘어나 일본의 드라마와 IP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도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할 수 있다. 일본에서 한국 드라마의 리메이크가 늘어

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리얼리티 드라마나 직업 드라마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

는 일본 드라마에 비해 한국 드라마는 다양한 장르의 드라마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

이다. 이는 일본에서 수요가 있는 사건 드라마, 사회 드라마, 의료 드라마 등과 같은 

테마의 좋은 기획물이 계속 생산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한극 드라마를 

일본에서 리메이크 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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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일본 드라마로 리메이크된 한국 콘텐츠 (2018,10집계)

    ※출처: 일본 콘텐츠 산업동향 11호 “일본의 방송콘텐츠 리메이크 동향 및 전망”한국 콘텐츠 진흥원, 2018  

1) 지상파 방송국 첫 방영을 기준으로 조사했으며, 지상파 미방영의 경우 지역·위성·유료 채널을 포함하여 처

음 방영된 일자를 기준으로 삼았다.

제목
원작 방영시기/

방송국
원작의 일
본 방영1)

리메이크작 
방영시기/ 방송국

평균(최고) 
시청률(%)

선물

ラスト・プレゼント
2001 2002 2005, TV아사히 -

두사부일체

マイ☆ボス　マイ☆ヒーロー 2001 2005 2006, NTV
19.1

(23.2)
내 머릿속의 지우개

私の頭の中の消しゴム
2004 2005 2007, NTV 10.6

호텔리어

ホテリアー 2001, MBC 2004, NTV 2007, TV아사히
8.6

(11.1)
엽기적인 그녀

猟奇的な彼女 2001 2003 2008, TBS
8.3

(13.5)
마왕

魔王 2007, KBS2
2008, 

BS아사히
2008, TBS

11.4

(14.1)
미남이시네요

美男ですね
2009, SBS

2010, 

후지TV
2011, TBS

10.0

(11.5)
가시고기

グッドライフ〜ありがとう、パ

パ。さよなら〜
2000, MBC 

2002, 

BS일본
2011, 후지TV

8.6

(9.5)

쩐의 전쟁

銭の戦争 2007, SBS
2007, 

BS11
2015, 후지TV

13.4

(15.4)
미생

HOPE～期待ゼロの新入社員 2014, tvN
2015, 

Mnet
2016, 후지TV

6.1

(7.1)
미안하다 사랑한다

ごめん、愛してる
2004, KBS2

2006, 

TV도쿄
2017, TBS

9.7

(12.8)
시그널

シグナル長期未解決事件捜査班 2016, tvN
2016, 

위성극장

2018, 

KTV(후지TV)

7

(9.7)
기억

記憶 2016, tvN
2017, 

BS11

2018, 후지TV 

NEXT
-

굿 닥터

グッド・ドクター 2013, KBS2
2015, 

BS후지
2018, 후지TV

-

(13.0)
세븐데이즈

誘拐法廷～セブンデイズ～
2007 2009 2018, TV아사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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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3: 2012년 이후 한일 관계가 급격하게 악화되고 있다. 일본에서 한국 드라마를 

편성하는 것은 분위기적으로 쉽지 않아 보인다. 한국 드라마를 방영한다는 것을 대

외적으로 선전하기 어려운 분위기 속에서 리메이크 드라마가 증가하고 있어 이러한 

움직임이 분위기를 변화시킬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 쿠보타: 솔직하게 말하면 굿닥터가 한국 드라마를 리메이크한 작품이라고 대외적으

로 알리지 않았다. 5년 전에 한국의 지상파에 일본 드라마의 리메이크권을 팔려고 

했지만, 성사되지 않았다. 한국에서 일본 드라마를 리메이크해서 좋을 게 없다는 분

위기가 만연했기 때문이다. 지상파는 뉴스도 해야 하고 국가로부터 면허를 갱신 받

아야 하기 때문에 한일 양국의 분위기를 무시하고 자유롭게 방송을 할 수 있는 것

만은 아니다. 일본에서도 한일 관계가 나빠지면 보도부문이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되

고, 한국 드라마를 상영하면 보수적인 시청자의 항의가 늘어난다. 지상파는 보도부

문의 영향력이 가장 크다. 보도의 이미지와 방송 콘텐츠가 구분되지 않는 상황에서 

한국이나 중국의 콘텐츠가 좋다는 말을 내놓고 하기는 쉽지 않다. 다행스럽게도 나

의 경우는 해외 사업을 담당하고 있고 무엇보다 이익을 내고 있기 때문에 다소나마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입장에 있다.

 ╶ 질문 4:  2011년 이후 넷우익의 공격이 표면화되었는데, 쿠보타 PD의 경우 변한 

것은 없나요? 

 ╶ 쿠보타: 2011년에는 한국 드라마를 방영하는 것만으로도 항의가 끊이지 않았다. 예

를 들면 2011년경에 일본 유명 그룹의 관계자가 한국의 지상파 방송사와의 공동 제

작 기획을 제안했지만 채택되지 않았다. 그 정도로 당시에는 일본 방송국의 한국 관

련 담당자에 대한 공격이 엄청났다. 이 때문에 한국 드라마를 방영하던 오후 3~4시

간의 편성대를 전부 취소하고 콘텐츠 구입을 전면 중단했다. 그 후에도 이러한 대응

은 지속되었다. 

      그런 분위기를 바꾼 것이 드라마 미생의 리메이크이다. 간부들이 이 내용을 작품

성의 관점에서 높게 평가해 리메이크를 결정하게 되었다. 대신에 리메이크라는 것을 

굳이 알리지 않았다. 당시의 분위기를 생각하면 나라도 원작과 같은 드라마 타이틀

을 달지 못했을 것이다. 

 ╶ 질문 5: 미생의 영향에 대해 여쭤보고 싶다. 일본에도 웹툰과 같은 문화가 있지만, 

미생은 일본어로도 출판되어 인기를 끌고 있다. 이런 것을 보면 드라마 장르 이외에

도 새로운 한류 붐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해 본다. 이 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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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 쿠보타: 사내의 편성회의에서 제작할 작품 후보를 결정한다. 외국의 작품도 검토 대

상이 되는데 웹툰이 후보로 올라오는 경우가 있다. 보통 20 여 개 작품 중에 2건 정

도는 웹툰이 포함되어 있다. 한국의 웹툰을 일본어로 읽을 수 있었다는 것이 미생이 

선택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림 4❙일본에서 만화책으로 출판된 미생

         ※출처: 고단샤 코믹 플러스 (고단샤 공식 만화책 판매 사이트)http://kc.kodansha.co.jp/product?item=0000045637

 ╶ 질문 6: 최근 한국 콘텐츠의 장르가 다양해지고 있지만, 츠타야의 판매 순위를 보면 

러브 스토리와 시대극만 팔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비즈니스를 전개할지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다. 

 ╶ 쿠보타: 한국은 미주 시장을 노리고 있지만 러브 스토리로 이들 지역을 공략하는 것

은 힘들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현재의 예산으로는 일본이 가장 이익을 낼 수 있는 

나라라고 생각한다. 일본은 여전히 아이돌과 만화 문화가 유행하고 있어서 이케맨

(미남 배우)이 등장하는 러브 스토리가 가장 잘 팔린다. 러브 스토리는 일정 정도 

시청률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지상파에서 방영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더 큰 시장

을 노리는 제작사라면 러브 스토리 이외의 드라마를 만들어야 한다. 지상파의 논리

로 현재의 수익성을 따진다면 한국의 지상파들은 러브 스토리를 제작해서 일본에 

방영하고 패키지를 판매하는 마케팅 전략이 유익하다고 본다.

 ╶ 질문 7: 지금까지 한국에서 리메이크한 일본 드라마가 얼마나 수익을 냈는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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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쿠보타: 수익성이 가장 큰 것은 원작의 리메이크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다. 리메이크 

프로젝트에 여러 관계자들이 출자해서 수익을 나누는 구조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

요하다.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인적인 네트워크가 중요하다. 리메이크를 하

게 되면 부수적인 효과도 생긴다. 예를 들면 미국에서 후지 TV는 알려져 있지 않지

만 리메이크를 만들다 보면 리메이크를 만든 회사로서 이름이 알려지게 되고, 지명

도가 올라가면 콘텐츠를 팔기 쉬워지는 승수효과가 나타난다. 이처럼 직접적인 효과

는 아니지만 간접적인 효과는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 질문 8: 후지TV의 향후 어떤 전략을 구상하고 있는가? 

 ╶ 쿠보타: 좋은 작품에 계속해서 출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출자를 통해 공동제작에 

참여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힘들어질 것이다. 회사의 잠재력은 충분하지만, 

자금을 투자해야 진지하게 뭔가를 해 보려는 마음이 생길 것이다. 일본은 방송권만

을 얻고 더 이상 투자하지 않는 손해 보지 않는 비즈니스 스타일이 일반적이다. 리

스크를 감내하고 승부를 걸어보려는 분위기 형성되어 있지 않아 도전적이지 않다.

 

  ╶ 질문 9: 본격적으로 이익을 낼 정도가 되려면 출자비율을 어느 정도로 해야 하는가? 

  ╶ 쿠보타: 프로젝트의 크기에 따라 달라진다. 매번 수억 엔의 출자 안건을 다루고 있

지만 비교적 순조롭게 돌아가고 있다. 

 

  ╶ 질문 10: 일본의 지상파에서 최근 한국 드라마를 편성하지 않는 것은 한일 관계가 

악화되고 혐한 시위가 일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하지만, 실제로 자이언츠 야구 

시합도 중계하지 않고 있다.  지난 5년 동안 BS, CS의 위상이 바뀌는 등 미디어 환

경의 구조적인 변화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는가? 

 

 ╶ 쿠보타: 그렇다. 한국 드라마는 2005년부터 편당 가격이 많이 비싸졌다. 지금은 더 

높아져서 한 편당 10만 달러 정도다. 문제는 한국 드라마라고 해도 시청률이 높은 

작품이 2~3%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 정도의 시청률이 나오는 콘텐츠를 편성

할 수 있는 시간대는 오후 3~4시경이거나 심야 시간대이다. 이 시간대에 편성할 수 

있는 예산은 많지 않고 그에 맞는 한국 드라마를 구입할 수도 없다. 한국 드라마는 

일본 드라마를 재방송하는 것보다는 시청률이 나올 가능성이 있지만 가격대가 일본 

드라마의 재방송권료보다는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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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11: 최근에는 영화 업계에서 한국 드라마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

 ╶ 쿠보타: 영화업계는 돈이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콘텐츠 비즈니스에서 가장 돈

이 되는 것은 애니메이션이다. 콘텐츠 비즈니스를 가장 오랫동안 해 온 분야가 애니

메이션이고 그다음이 영화다. 돈을 투자한 만큼 이익을 가져가는 구조가 만들어져 

있지만 방송 관련 비즈니스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지기 어렵다

 ╶ 질문 12: 최근 들어 일본의 방송 비즈니스모델에도 변화가 일고 있다. 구상하고 있

는 특별한 대책이 있는가?

 ╶ 쿠보타: 일본 지상파 방송은 드라마를 처음 상영하는 매체(퍼스트 윈도우)만으로 충

분하다는 인식과 적은 비용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면서 독점적인 시장을 유지하

면 된다는 상반된 입장이 존재한다. 방송국이 변하기 위해서는 한국이나 미국처럼 

자금을 투자해 지상파 이외의 제작진들이 지상파 이상의 고품질의 드라마를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일본에서 변화는 현실화되기는 어렵다. 일본에

서 자금을 투자해 좋은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곳은 오랫동안 드라마를 만들어 온 

방송국 소속 제작진뿐이다. 

╶ 질문 13: 제작회사로부터 아이디어를 제안받아 작품을 만든 경우도 있는가? 

╶ 쿠보타: 거의 없다. 자신의 기획과 기획사의 기획이 있다고 할 때, 기획사의 기획이 

채택되는 경우는 아주 특별한 경우다. 기획사가 최고의 배우를 기용하는 안을 제시

하는 경우에는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연예 기획사도 제작사의 기획에 일류 배우를 

내놓지는 않을 것이다. 방송국은 기획사에서 아무리 유명한 배우를 데리고 와도 성

공 확률(시청률)이 적으면 채택하지 않는다. 

      제작 인원을 포함해서 많은 자원들이 방송국에 집중되고 있다. 방송국 이외에 드라

마 기획이 만들어지는 곳은 ‘도쿄 테레비’와 영화 제작 관련 회사뿐이다. 방송국의 

자본이 참여하지 않는 단계에서 드라마를 제작할 수 있는 곳은 손으로 꼽을 정도다. 

      내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원작자, 각본가, 연예 기획사, 프로듀서 등 관련자들

과 협력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판단만으로도 빠른 결정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구입하고 싶은 콘텐츠가 있다면 바로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제안할 수 있

는 것이 큰 장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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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14: 아베마 TV와 같은 새로운 플랫폼이 등장하면서 저렴한 제작비로 콘텐츠를 

만들라는 요구가 늘어나고 있다. 

 

╶ 쿠보타: 아베마는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고 미디어들이 아베마에 대해서 긍정적인 보

도를 하고 있다. 그러나 좋은 콘텐츠 한두 편이라면 지상파와 같은 금액으로도 만들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만들어 내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현재 지상파의 제작비도 이

전에 비해 줄었다고는 해도 그래도 10%~20% 정도이다. 이 정도의 예산으로 아베마

가 만들 수 있는 드라마는 연간 한 편 정도라고 본다.  

╶ 질문 15: 일본의 드라마 제작 환경이 변화할 가능성이 있는가? 

 

╶ 쿠보타: 한 편당 일억 엔 이상 들여 한일 공동으로 제작하고 골든타임에 시청률이 

20% 이상 나온다면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한다. 결국 작품이 제일 중요하다. 돈 문제

는 2차 3차적인 문제라고 생각한다.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 히트작을 내는 것이다. 

히트작, 해외 공동제작, 지상파의 자금에 의존하지 않는 작품이 나온다면 일본의 제

작 환경은 빠르게 변할 것이다. 일본의 드라마 제작 방식에 많은 관계자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다.

 ╶ 질문 16: 드라마를 방송국이 제작한다는 것은 제작 인원이 방송국에 집중되어 있다

는 것인가? 

 

╶ 쿠보타: 그렇다. 후지TV를 예로 들면, 특히 제작 관련 부서의 이직률이 낮은 편이다. 

내 동기 중에 지금까지 그만둔 사람은 한 명에 불과하다. 월급도 좋기 때문에 그만

둘 이유가 없다.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고 월급도 많은데 그만두고 외부로 나갈 

이유가 없지 않은가. 

 ╶ 질문 17: 영화 제작자가 드라마를 만드는 것도 가능한가? 

 ╶ 쿠보타: 영화감독과 드라마 프로듀서를 비교하면 드라마 프로듀서의 제작 능력이 더 

뛰어나다고 생각한다. 드라마는 시간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제약된 조건하에서 더 

많은 것을 표현해야 하는데 이런 능력은 드라마 프로듀서가 더 뛰어나다. 그렇지만 
역동성이 결여된 연출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드라마 프로듀서가 영화를 제작하면 드

라마 같은 느낌이 난다는 말을 듣는 경우가 많다. 영화와 같은 품질로 드라마를 만

들라고 하면 영화감독도 제작할 수 있지만 드라마는 일반인들이 거실에서 보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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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서 영화와 같은 느낌으로 제작하기는 힘들다. 예를 들어 한국의 최근 드라마 중

에서는 화면을 상당히 어둡게 하는 것도 있지만, 일본에서는 화면이 어두우면 시청

률이 떨어진다고 믿기 때문에 그런 제작은 허용되지 않는다. 

 ╶ 질문 18: 마지막으로 한국 드라마에 대해 조언을 부탁드린다. 

 ╶ 쿠보타: 너무 많이 제작한다는 것이다. 그 결과 질적인 면에서 봐 주기 어려운 작품

도 늘었다. 스토리가 좋은 작품도 많지만, 반면에 봐 주기조차 민망할 정도의 작품

도 상당하다. 제작 편수를 너무 늘리면 상대적으로 퀄리티가 떨어질 수 있다. 지금

은 러브 스토리 작품이 과잉 상태라고 생각된다. 제작이 과잉 상태가 되면 배우들의 

입장이 강해지고 출연료가 올라간다. 그런 상태에서는 연기자들이 하고 싶은 연기만 

고집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그러면 결국 드라마를 망치게 된다. 연기를 만들어 내

는 것은 연출가의 몫이다. 한국 드라마는 질적인 면을 더 중시해야 할 때가 오지 않

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그림 5❙ 좌담회 모습

        ※출처: 일본 한국 콘텐츠 사업자 간담회 보고서, 한국 콘텐츠 진흥원, 2019

 쿠보타 PD는 한국 드라마는 제작 편수가 너무 많아 퀄리티가 부족한 드라마도 적지 않다. 제작 과잉은 

출연료 상승으로 이어져 수익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사진 안쪽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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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전략특구 내에서 유학생 비자 발급 규제 완화, 외국인 유학생 창업 지원

      출처_닛케이

    

    2. 리걸테크 개인사업자에게로 확장 보급

      출처_닛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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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전략특구 내에서 유학생 비자 완화, 외국인 유학생 창업 지원 

  주요 내용(2019/9/2)

╶ 일본 정부가 유학생 창업가를 늘리고 지방 기술혁신과 산업 활성화를 위해 국가전략

특구 내에서 외국인 유학생이 보유하고 있는 비자를 창업이 가능한 경영관리비자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힘

╶ 일본에서 외국인이 창업할 경우 경영관리비자가 필요하지만 현 체제에서는 유학생이 

재학 중에 유학 비자를 경영관리 비자로 변경할 수 없고 창업하기 위해서는 한 번 졸

업하거나 퇴학한 다음에 모국으로 귀국해서 비자를 재취득해야 함

╶ 10월 임시국회에서 국가전략특구 개정안을 제출하여 입법을 추진할 예정임. 이 개정안

이 통과되면 국가전략특구 내에서는 본국으로의 일시 귀국 없이 경영관리비자로 변경

이 가능하게 됨. 재학 중에도 가능하기 때문에 퇴학이나 졸업을 하지 않아도 창업 의

욕이 있으면 언제든지 비자를 취득할 수 있게 됨

╶ 현재 경영관리비자 취득에는 500만 엔 이상의 자본금 확보가 필요한데 이러한 조건은 

유지될 전망임

 
 출처 :닛케이  https://www.nikkei.com/article/DGXMZO49278060R00C19A9PE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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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리걸테크, 개인사업자에게로 확장 보급

  주요 내용(2019/9/2)

╶ 법률 분야에서 IT(정보기술)을 사용하는 일본의 리걸테크(LeagalTech) 스타트업 기업이 

사업 대상의 영역을 개인으로 넓히고 있음

╶ 예전까지는 기업의 법무부를 중심으로 리걸테크를 보급해왔지만 근무형식의 변화로 

프리랜서가 계약 내용을 검토할 때 인공지능(AI)을 이용하는 등 개인사업자에게 초점

을 맞춘 리걸테크 서비스를 일본 스타트업 기업이 중심이 되어 제공하기 시작함

╶ AI 계약서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지브이에이 테크(GVA TECH) 주식회사의 사

장은 기업과 업무 위탁 계약을 맺는 개인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고객층이 기업에서 

개인으로 확산되었다고 설명함

╶ 부업, 투잡을 포함한 프리랜서의 수는 일본에서 1000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계속

적인 증가세에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이 법률적인 불이익을 얻는 경우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개인사업자의 자기방어를 위한 리걸테크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 현재 일본에서 개인을 대상으로 보급 중인 서비스는 계약서 분석 서비스, 쿨링오프에 

필요한 서류 작성 지원 서비스 등이 있음

╶ 리걸 테크를 더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과 클라우드 등의 기술과 함께 전문지

식을 보유하고 있는 변호사의 존재가 필수적임. 따라서 변호사와 함께 기술 개발에 

나서면 일본 시장이 더 성장할 것으로 보임 

 출처 :닛케이  https://www.nikkei.com/article/DGXMZO49186190Z20C19A8FFR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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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본 금융청, 블록체인의 국제 규정 마련에 적극적

 주요 내용(2019/9/6)

╶ 일본 금융청은 블록체인 기술을 통한 암호자산(가상화폐)의 본격적인 거래 확대를 앞

두고 부정 접속 등에 대응하는 국제적인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에 들어감 

╶ 금융 관계자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회의를 통해 기술 대책과 관리 체제 등을 검토함. 

미국 페이스북의 디지털 화폐 ‘리브라(libra)’의 움직임도 지켜보면서 새로운 금융 

거래 규제책에서 주도권을 쥐는 것이 목적임

╶ 2020년 3월에 도쿄에서 국제회의를 열어 G20를 중심으로 한 각국의 규제 당국과 중앙

은행, 대학·연구 기관 등의 전문가, 블록체인 관련 개발자와 기업을 초청해 논의할 

예정임

╶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금융 시스템을 안정화시켜 이용자를 보호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임. 시스템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사이버 공격 등에 대한 보안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전자 서명 등 블록체인이 내장된 암호화 기술은 10년에서 15년 정도 내에 해킹

을 당할 수 있고 암호 자산과 개인 정보가 유출될 위험성이 높아짐

╶ 금융청은 규칙 마련을 위해서 블록체인 분야의 핵심 기술자들과의 대화가 필수적이라

고 보고 기술적 과제를 파악한 후 돈세탁 (자금 세탁) 악용을 방지하는 구조와 장애 

발생 시 시스템을 복구하기 위한 관리에 대한 규정을 논의할 예정임

 출처 :닛케이  

https://www.nikkei.com/paper/article/?b=20190906&ng=DGKKZO49447820V00C19A9

EE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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